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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전라도 당진에서 유배기

간 중 집필을 시작하여 1818년(순조18)에 목민심서를 완성했

다. 목민심서는 벼슬을 하는 이들(목민관)이 지켜야 할 준칙

과 덕목 등에 관해 쓴 것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정치를 

엿볼 수 있으며, 현재의 정치인, 관료, 경영인 등에게 대표적

인 지침서로 꼽힌다. 

  충무공 이순신은 1592년부터 1598년 임진왜란 동안 군중에

서 2,500여 일 동안 일기를 써 내려갔는데, 200여 년이 지나 

난중일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, 이는 국보 제76호로 지정되

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.

  이러한 기록은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

아니다.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학생들은 숙제로서 일기를 

써야 했다. 방학 때에는 개학이 임박해서 한꺼번에 썼던 기억

이 있을 것이다. 미리 숙제를 해야지 하면서 다짐했음에도 그 

약속을 지키기란 쉽지 않았다.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 했지만 

일상적 글쓰기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일 것이다.

  일기와 같은 기록의 가치, 중요성, 실천 등에 대해서 이야

기하려 한다. 기록은 기회요, 스토리텔링이요, 콘텐츠이며, 기

록의 기본은 글쓰기다.

  글쓰기를 하면 똑똑해진다. 글쓰기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

감정, 보고 듣고 관찰한 것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다. 



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머리와 손을 사용하게 되며 신체

와 두뇌의 활동량이 증가한다. 

  글쓰기는 정신건강에 좋다.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감정적으로 

어려움을 겪을 때 글쓰기를 통해 우울감, 불안한 생각, 스트

레스를 줄일 수 있다. 

  글쓰기를 통해 말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. 글을 쓰는 과

정에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게 되며 대화를 할 때 본인

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. 이 외에도 

글쓰기의 장점은 많다. 

  종이 위에 필기구로 쓰던 것이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

으로 대체되었으니, 이러한 도구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

다. 틈틈이 메모를 해두고 하루 혹은 일정한 단위로 마감하면

서 인터넷에 기록을 남겨보면 어떨까. 영농일지, 맛집, 장소, 

나와 이웃들의 이야기 등 글쓰기의 소재는 무궁무진하다. 나

에게는 익숙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이 누군가에는 소중하

고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. 또한, 요즘의 온라인상에서의 

글쓰기를 통해 예상하지 못 했던 공감을 받거나 위로를 받을 

수 있으며 연결과 확장을 경험할 수 있다. 누군가에 맡기기보

다 나 스스로가 해야 느낄 수 있다.

  글쓰기는 사진,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와 결합해서 효과가 

증가되며 콘텐츠가 되어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. 자기

만족에서 시작된 기록이 콘텐츠에 대한 보상, 나아가서는 작

가로 등단할 수 있다.

 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정갈하게 정리된 우리의 기록을 

발견한다면 감동적이지 않을까. 자신에게 맞는 매체(플랫폼)

를 선택해서 기록하는 삶을 실행에 옮겨보자. 


